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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옥 창호의 열 전달과 단열성에 대해 수치해석을 진행하여 한옥의 

창호가 열전달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 후 현대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한옥의 미를 살리기 위해 고유의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 열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의 구조를 제안하고, 전산해석을 통해 새로운 구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본래의 구조와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호는 기존의 창호보다 단열효과가 뛰어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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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한옥이란 양옥과 대비되는 말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을 

의미한다. 한옥은 온돌과 마루의 균형 잡힌 구조를 통해,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의 사계절을 아우르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식 보온 메커니즘의 부재와 단열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로 인한 미비한 단열효과와 낮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로 인해 부담스러운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한옥이 아닌 현대식 건물에 거주한다. 그러나 최근 

한옥 고유의 전통적인 멋, 건강성, 친환경성,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심리적 

안정성 등 한옥의 장점이 재조명되며 현대인들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한옥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10 년부터 서울 주택 도시 

공사가 계획하여 2017 년에 완공된 은평한옥마을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창호의 낮은 에너지 효율과 미비한 단열 효과 때문에 시공 후 이 창호들을 

모두 현대적인 창호로 다시 바꿔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한국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계승하기 위해 

한옥의 단열, 특히 창호의 단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한옥의 열 손실이 대부분 창문과 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은평한옥마을의 창호를 기준으로 정확히 창호의 

어느 부위에서 열손실이 주로 발생하는지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한옥의 전통적인 멋과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창문과 문의 구조를 제안하고, 전산해석을 통해 새로운 구조의 

효율성을 검토하려 한다. 

 

키워드: 은평 한옥마을, 창호, 단열, 수치해석,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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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창호의 구조 

 못과 접착제 없이 창호의 각 부재들을 끼워 맞추는 결구법은 한국의 

전통건축물을 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결구법은 목재의 특성에 따라 각 

목재에 홈을 파고 턱을 내어 부재와 부재를 잇거나 맞추는 방법이다. 그 중 

한국의 전통 창호는 짜맞춤, 장부 맞춤의 방법으로 울거미와 살대를 접합하여 

제작된다. 목재에 홈을 만들어 다른 부재와 끼워 맞추는 방식의 짜맞춤과 

작은 구멍과 그 구멍에 맞는 튀어나온 접합 부분을 만들어 끼우는 장부 

맞춤의 방식을 통해 못이나 접착제의 사용 없이도 창호의 각 부재를 접합할 

수 있다. 이때 울거미란, 창호의 뼈대가 되는 목재 틀을 의미하고, 살대는 

울거미가 이루는 틀 안에서 창호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티어 대는 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방법을 통해 제작된 창호는 각 목재의 특성을 

기반으로 결구를 제작하기에 재료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고 

외관적으로도 간결한 매력을 띤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창호의 종류  

 한옥의 전통 창호는 크게 창호의 개폐 방식과 살대의 결합 구조를 통해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우선, 전통 창의 경우에는 현대 창과 동일하게 개폐 

방식이 여닫이와 미닫이로 나뉜다. 미닫이란, 문틀에 홈을 내어 창문 혹은 

문을 끼우고 홈을 따라 문을 밀어 여닫는 창호이고, 여닫이란, 미닫이와 달리 

문을 안팎으로 밀고 당겨서 여는 창호를 의미한다. 

또한, 전통 창살대의 결합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기하 문양에 따라 띠살, 

정자살, 완자살, 빗살, 꽃살 등의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되고, 각 창호는 

다양한 의미와 쓰임새를 갖는다. 은평 한옥마을을 답사한 결과, 은평 

한옥마을에는 아자살과 완자살, 띠살로 제작된 창호가 잦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띠살은 세로로 긴 살대를 촘촘하게 짜 넣고, 창살의 

위, 아래, 가운데 부분에 가로로 직교를 이루는 살대가 위치한 창호를 

의미한다. 수평과 수직의 살대만 사용되어 세련된 기교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한국 전통 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창호로 은평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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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사용되었다. 창호의 울거미 속에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卍)' 

자를 바탕으로 무늬를 넣은 완자살은 길상만덕의 집결, 즉 운이 좋을 조짐과 

많은 덕행들이 행해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면, 

‘卍’자의 사방 끝이 늘어나고 이어지며 규칙적인 무늬를 형성하는 살대 

구조에서 완자살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완자살은 띠살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창호의 종류이며, 율동성이 강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대부의 집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아자살은 완자살과 달리 민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류이며, 한자의 '아(亞)'를 닮았다고 해서 아자살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아자살의 살대는 서로 엇갈리지 않고 곧고 단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고상한 멋이 나타난다.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전통 창호의 한 종류인 귀갑살의 경우에는 살대가 연속적으로 육각형 모양을 

이룬다. 이는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의 등 무늬와 같아, 귀갑살에는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이렇듯, 창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고유한 

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창호 살대의 구조 좌측부터 완자살, 띠살, 아자살. 

 

살대의 구조에 따라 각 종류의 창호는 각각 다른 격자의 종횡비가 나타나게 

된다. 격자의 종횡비는 창호 살대 내부에서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류에 

의한 와동 흐름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발생한 와류는 창호의 단열 

효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살대의 격자 사이로 대류된 

공기의 와동 흐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외부의 기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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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를 막아 높은 단열 효과를 보인다. 즉, 살대의 구조에 따른 다양한 

창호의 종류는 격자 내의 와동의 흐름에 변화를 주며, 단열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특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은평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창호들은 낮은 에너지 효율과 미비한 단열 효과로 

인해 현대적인 기술이 사용된 한식 시스템 창호로 바뀌었기에 겉모습만 전통 

창호의 외형을 가진다. 한식 시스템 창호는 전통 창호의 구조에 유리로 된 

창을 더한 기능성 창호로, 전통 창호의 미비한 단열과 방음 기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한국 전통의 미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한옥 창호의 단열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한옥 창호 

격자 구조의 전산해석을 통한 한옥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절별 한옥 내부의 자연 대류 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을 

진행하였고 한옥의 열전도와 열에너지 손실이 창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옥 외부로 노출된 창문 및 외벽면에 대해 혹서기와 혹한기 

조건(외부온도 조건 45 도, -20 도)에 따른 외부 대류 열전달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그림 2. 한옥 내부의 최대 온도 영역(21℃ 등온, 붉은색 부분). 

 

위 그림은 한옥 내부의 등온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얇은 창호지를 통한 외부 

열전달 효과가 벽면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창문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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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문부분의 외부 

열전달효과는 혹한기에도 혹서기와 같은 현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호에서 가장 큰 외부 열전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옥을 모델링 

해서 전산해석을 했을 때에도 창호에서 가장 많은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열역학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 

 

4. 열 전달 

A. 대류 

고체면 또는 유동하는 인접한 액체 또는 기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전달이다. 전도와 유체운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유체운동이 빠르면 대류 열전달도 많아지게 된다. 바람, 펌프와 같이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표면 위로 유체가 흐르는 경우의 대류를 

강제대류라 하고, 유체 내부의 온도차로 인해 밀도의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부력에 의해 유체 유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연대류라 

한다. 대류 열전달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Q hA T=   

Q  : 대류 열전달속도, h : 대류 열전달계수, A  : 면적, T : 온도 차  

대류 열 전달율은 단순히 온도차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은 Newton 의 

냉각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 )r

dT
k T T

dt
= − −  

T : 온도, t : 시간,  k : 비례상수, rT : 주변 온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상용 CFD 소프트웨어 ANSYS Fluent 

프로그램에서 경계에서의 heat cell (열을 측정할 때 설정하는 작은 셀 

단위)은 아래 수식에 따라 정의된다. ANSYS fluent 프로그램이 CFD 

수치해석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사용자가 범위를 입력하고 

그 범위를 작은 셀 단위로 넣어 각각의 셀마다 아래의 수식을 적용하여 

전체 범위에 대해 더해준다면 수치해석이 진행된다. 

( )f w f radq h T T 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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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𝑞는 단위 셀 당 열량이며, ℎ
𝑓
는 열전달 계수, 𝑇𝑤는 외부의 온도 

𝑇𝑓는 내부 boundary cell 의 유체의 온도이며, 
radq 는 단위 cell 로부터 

방사되는 열량을 측정한 것이다. 

 

B. 전도 

전도는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보다 에너지가 많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적은 입자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기체와 액체에서 

일어나는 전도는 분자들이 멋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충돌과 

확산에 의한 것이며, 고체의 경우에는 격자 내부 분자의 진동과 

자유전자의 에너지 전달에 의한 것이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율은 물체의 

기하학적 형상, 두께, 재질 그리고 물체 간의 온도차에 따라 다르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율은 푸리에 전도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2 1T T
Q kA

L

−
= −  

Q  : 열 전달율, k : 열 전도도, 2 1T T− : 온도 차, L :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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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 실험 개요 

창호의 틈으로 손실되는 에너지와 외부와의 통풍효과로 인한 열 손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은평 한옥마을의 창호와 창호 주변의 내부 벽, 바닥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을 모델링하여 모사하였고, 통풍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설정을 적용한 해석 도메인을 설정하였다. 바닥의 

보일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동하는 경로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통풍효과로 인한 열의 이동 경로, 온도 분포를 측정해서 창호의 

단열효과를 측정하려 한다.  

 

2. 창호 종류 선정 

창호 틈으로 손실되는 열과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한 창호로는 띠살 창호를 

선정하였다. 띠살 창호는 은평 한옥 마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창호 구조이고,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전산해석을 진행하는데 드는 부하가 적으므로 띠살 

창호, 그 중에서 여닫이형 창호를 선정하였다. 창호의 틈새는 경첩의 두께를 

고려하여 창호와 창호 사이 틈과 울거미와 창호 사이 틈 모두 10mm 로 

통일하여 설정하였다. 가로 1000mm, 세로 570mm 의 울거미를 가지고 

72mm 간격을 내부에 두고 있는 표준 창호를 선정하였다. 창호의 크기는 

은평한옥마을의 시범한옥인 화경당에 설치된 것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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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델링 한 창호의 수치. 

 

이 창호를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창호는 통풍에 의한 열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풍효과를 최소화한 구조로 선정하였다. 창호와 창호 사이 틈을 막기 

위해서 창호를 서로 엇갈리게 하였다. 

 

 

그림 4. 통풍효과를 막기 위해 설계한 개선된 형태의 창호. 위에서부터 

정면모습과 사선에서 본 모습임 

 

3. 창호 물성치 선정 

 

재료  밀도 

(kg/㎥) 

비열 

(J/kg·℃) 

열 전도율 

(W/m·K) 

Concrete  2300 780 0.72 

Wood(pine)  935.7 1685 0.4528 

Glass(sodalime)  2465 898.6 1.078 

Aluminum  2719 87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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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FD 실행을 할 때 설정한 건축자재들의 물성치 

 

은평한옥마을 한옥의 특징을 고려하여 모델링한 창호의 재료들의 물성치를 

설정하였다. 창호의 골격은 나무로 설정하여 주었다. 실제 은평한옥마을의 

시공사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한옥 창호의 내구성과 수축방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나무를 섞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그러한 재료는 재료마다 밀도나 

비열 등 물성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나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나무를 창호의 골격을 대표하는 목재 재료로 선정하였다. 

전통한옥과 다르게 은평 한옥마을의 신 한옥은 창호의 살대에 창호지를 발라 

마감하지 않고 창을 설치하여 단열성을 높였다. 이에 맞추어 살대 사이의 

틈은 유리,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soda lime 유리를 선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모델링한 창호 주변의 바닥과 벽은 콘크리트로 설정하였고, 경첩은 

알루미늄으로 설정하였다.  

 

4. 전산해석 설정 

한옥의 창호로 유입되는 공기에 의한 열전달을 계산하기 위해 상용 CFD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FD 에서 유동을 

해석할 때 해석 도메인의 크기는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obayashi et 

al. (2013) 은 해석 도메인이 모델의 가로, 세로, 높이의 4 배 이상 되었을 때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해석 모델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델의 5 배인 직육면체 도메인 속에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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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FD 해석을 진행한 모델과 해석 도메인 

 

창호가 위치한 벽 쪽의 면에서 초속 3.05m/s 의 풍속이 불어온다고 설정했고, 

나머지 도메인의 벽면은 1 기압 등압조건을 설정하였다. 이 조건은 기상청의 

은평구 진관동 기후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혹한기의 기온과 환경을 고려하여 

실외온도는 0℃, 바닥은 보일러를 틀었다 가정하여 26℃의 등온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해석할 유체 모델은 대류로 인한 열전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압축성 이상기체 모델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류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중력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9.8m/s²로 설정되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면서 빠른 계산 속도를 위해 열전달 효과를 중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창호 주변과 벽면은 매쉬를 조밀하게, 해석할 요소가 없는 외부 도메인의 

매쉬는 비교적 성기게 구성하여 총 격자수가 416,943 개가 되도록 

mesh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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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창호모델의 mesh 형상 

 

태양에 의한 복사는 무시하였고, 건물 벽면과 바닥면은 no slip condition 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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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실험 결과 및 고찰 

1. 창호 구조 설계 

첫 번째로 계산해 본 창호의 구조이다 

그림 7. V 자로 맞물리는 창호의 단면도 

 

각각의 창호에서 가장 긴 길이인 선분 OP, 선분 CB 의 길이가 만날 때 

빗변이 2x 인 삼각형이 있다는 전제로 시작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OCB 가 삼각형의 성질을 지녀야 하므로 OC < OP+CB 로 

계산하여 이 식이 항등식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x, a,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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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항상 성립이 되는 항등식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은 삼각형이, 즉 두 

창호가 x, a, 𝜃 값에 상관없이 항상 만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저런 모양의 창호 

끝을 사용하게 된다면 창호를 열고 닫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계산해 본 창호의 구조이다.  

  

그림 8. U 자로 맞물리는 창호의 단면도 

 

2 2

2 2

2 2 2 2

2

2

0

x r x r x

x r x r

x r x xr r

xr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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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창호에서 가장 먼 곳을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x r+ ,  2 2x r+  (오른쪽 

창호의 경우를 생각해 본 것으로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통해 )이고, 두 선분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으로 두 길이의 합이 2x 보다 작은 경우로 

계산해보았다. 최종적인 식은 0xr  으로, 0,  0x r  이라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모순되는 식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두 창호는 닫히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닫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오히려 안 

닫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림 9. S 자로 맞물리는 창호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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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려한 형태의 창호는 창호 사이 틈이 s 자인 창호이다. 위와 같은 

형태의 창호는 한쪽만 먼저 닫으면 항상 창호를 열고 닫는 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창호 틈 구조에 의해서 통풍에 의한 열전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어 이 구조의 창호를 선정하여 전산해석을 진행하였다.  

 

2. 전산해석 결과 

상술한 설정에 따라 전산해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먼저 창문 쪽 도메인 inlet 으로부터 3.05m/s 로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을 

형상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0. 모델 내부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 

 

창호 내부 모델 안쪽에서는 바닥 열원으로부터 발생한 열로 인한 대류가 

지배적으로 발생하여 공기가 앞에서 봤을 때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공기의 이동과 열의 이동이 완전히 동일한 형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공기의 대류가 열을 전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한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공기는 살대 사이 공간에 머물며 살대 두께만큼의 

공기층을 형성하며 열 전달을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호의 틈으로 외기가 침투하는 현상이 계속되었을 때, 외기의 낮은 

온도에 의해 결국 실내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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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침기에 의한 온도 하강이 전체 온도분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보일러 열원으로부터의 전도로 인한 열 전달은 열원으로부터 위쪽으로 

141mm 까지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 내부 

열전달은 대류에 의한 열 이동이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래 그림은 

299K 의 온도로 설정된 보일러 열원에서 발생한 열이 전도에 의해 

얼마만큼의 구배로 변화하고 어디까지 열을 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분석한 그림이다. 

 

 

그림 11. 바닥의 heater 에 의한 열전달 효과(붉은 색 부분이 26℃로 등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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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실내와 실외의 온도분포를 모델의 

단면으로 본 그림이다. 전도와 실내 내부 대류로 인해서 모델은 네모나게 

부분적으로 높은 온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창문 쪽을 주목해서 보면 창호의 

틈으로부터 파란색의 저온 분포가 시작되어 대류로 인해 실내 전체로 저온의 

외기가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창호 겉면에 주변에 

비해 높은 온도 분포를 갖는 구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온도분포는 

살대 사이에 공간에 공기가 잔류하여 공기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생성되었다.  

 

그림 12. 모델의 단면의 온도 분포 

 

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으로 인해, 또는 집 내, 외부의 압력차이로 인해 

실내로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대류를 통해 집 안 곳곳으로 퍼져 큰 폭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이 현상을 새롭게 

설계한 창호가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머지 유체와 고체의 상태량 등은 통제 변인으로 설정해 모두 똑같이 유지한 

채로 창호의 종류만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새롭게 설계한 s 자형 창호와 

기존의 틈이 있는 1 자형 창호의 단열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내 쪽 창호 바로 

뒤 20mm 뒤에 해석 도메인을 설정한 뒤 창호를 통해 들어오는 외기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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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최소 풍속, 평균유랑을 측정하였다. 이는 200 번의 반복실험을 통해 

도출된 평균값이다.  

 

  

표 2. 창호의 종류에 따른 실험 결과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s 자형 창호가 외기를 막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호의 종류 최고 풍속 

(m/s) 

최소 풍속 

(m/s) 

평균 유량 

(ccm) 

1 자형 창호 

s 자형 창호 

1.12 

1.09 

0.038 

0.028 

2730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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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살과 살대 사이 공기가 머물며 살대의 두께만큼의 

공기층을 형성해 자체적으로 보온의 효과와 동시에 공기가 한옥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효과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창호가 서로 

맞물리게 설계한 S 자 형태의 창호는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아 한옥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며, 이는 앞으로의 한옥 설계에서도 창호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침기율을 낮추기 위해 창호 

틈새에 집중해서 분석을 진행했으나, 살대 사이에 공기층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단열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기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의 단열 창호도 

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옥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도 에너지를 최대 효율로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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